
구와무라 섬유 –텐셀 60번수 론을 주축으로,  

초단납기 상품에 주력 

일본의 ‘구와무라(桑村) 섬유’는 관례에 따라 오사카의 패브릭부 및 장섬유

부와 합동으로 도쿄에서 ‘구와무라 마이 컬렉션(My collection)’ 전시회를 개최

하였다. 이 전시회는 고객을 모으는 기회도 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이

어지는 상담(商談)도 기대할 수 있다. 

전시회 출품은 패브릭부(fabric 部)의 30%가 텐셀직물과 텐셀과의 복합직물

이었다. 구와무라가 텐셀을 사용한 기간상품(基幹商品)은 텐셀 60번수로 짠 

론(lawn : 엷게 짠 고급직물)이며, 레귤러 가공품은 36가지 색으로, 액류가공

품(液流加工品)은 10가지 색으로 가공되었다. 60번수 론의 평가가 좋은 것은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가격이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열린 ‘렌징 이노베이션 도쿄(Lenzing Innovation Tokyo)’에서도 이 상

품을 주축으로 하고, 다른 텐셀 크레이프(crepe)직물 60수×40수나 텐셀 A-100

의 W거즈(Gauze)를 출품하였다. 

구와무라는 자가(自家) 직포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산지에도 생산팀을 

갖고 있어, 제직 가공을 단숨에 해낼 수 있는 생산체제가 큰 기능을 보이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출품상품의 주력은 자사 리스크(自社 risk)로 만든 상품이며, 수주 즉

시 발송하는 초단납기 상품이 되겠다. 텐셀 A-100의 엷은 천에서 중간 두께

의 천, 레귤러 텐셀 100%, 텐셀과 면이나 마, 나일론의 복합으로 된 재킷, 팬



츠용 중간 두께의 천 등이 있다. 신상품으로서 텐셀 20번수 강연사를 사용한 

고밀도 트윌(twill)도 출품하였다. 

이외에도 텐셀·면·마 20수로 짠 트윌이나 새틴(sateen)에 캘린더 가공과 워

셔 가공을 한 복합가공품도 있다. 새틴을 텐셀 100% 30번수, 60번수로 가공 

변형(variation)을 보여주고 있다. 

가공품에서는 특수 바이오가공으로 백화현상(白化現像)이 생기지 않으며, 

선명한 색과 스트레치성을 가미하여, 얼핏 보기에 ‘저지(jersey : 외의용 편

물)’와 같이 보이는 것이다. ‘레인보우 프린트’로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가공품도 있다. 

텐셀 외에는 ‘구와무라 오리지널 품’으로, 특화된 면이나, 차별화면을 사용

한 것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피마(Supima), 스위스 코튼, 이탈리어 코튼

으로 짠 텍스타일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직접 생산한 상품으로 러닝 스톡

(running stock : 生産 營業活動에 必要한 正常在庫)하고 있으므로 1필에서부터 

벌크(bulk : 큰 부피) 판매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구와무라 섬유가 ‘렌징 이노베이션’의 기획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렌징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00명 내외의 참

관자와의 접촉을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